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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연구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지각 훈련이 

한국어 어두 장애음 지각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들이 

훈련 전과 후에 한국어 어두의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을 지각

하는 양상을 분석하여 분절음별로 지각 훈련의 효과를 살펴보

았다. 
제2언어 또는 외국어 학습에서 발음 습득은 학습자가 해당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나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찍 시작할

수록 원어민 수준의 발음을 달성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Flege et al., 1995; Piske et al., 2001). 따라서 사춘기 이후

의 성인 학습자가 목표어의 발음을 모어 화자와 비슷하게 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외국어 학습의 여러 영

역 중 발음은 학습자의 모어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일찍 굳어

지기 때문에(Heo et al., 2005; Shin et al., 2015) 잘못된 발음 습관

이 화석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발음 교육’이라고 하면 보통 학습자가 교사의 발음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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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는 산출 훈련을 떠올리지만, 정확하게 구별되는 말소리

들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학습자가 스스로 소리의 차이를 지각

하지 못하면 발음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Shin et al, 2015). 
Flege(1995)의 음성학습모델(speech learning model)과 Best & 
Tyler (2007)의 제2언어 지각동화모델(perceptual assimilation 
Model-L2)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성인학습자는 모어와 

제2언어의 음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언
어의 음을 모어의 유사한 음으로 범주화해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모어의 말소리 체계가 마치 “필터(filtering)”
처럼 작용하면서 제2언어의 중요한 특징들을 걸러내기 때문에 

지각 및 습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Yoon, 2010:28). 따라서 

효과적인 발음 교육을 위해서는 목표 언어의 말소리에 대한 충

분한 지각 훈련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소리를 구별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찍부터 ESL/EFL(English as a second language/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음을 듣고 구별하는 훈

련(ear training)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90년대부터는 지각 

훈련(perceptual training)이 L2 말소리 범주 형성에 도움을 준다

는 가정 하에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시

작되었다. 실험실에서 합성한 인공 자극보다는 여러 명의 원어

민 화자가 발음한 자연 자극을 사용하고, 여러 개의 최소대립쌍

(minimal pairs)을 활용하여 L2 음운 대립이 다양한 음성 환경에

서 나타나는 훈련 자료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좋다는 것이 밝혀

졌다(Logan et al., 1991; Strange & Dittmann, 1984). 이후 이렇게 

다양성(variability)을 높인 자극을 들려주고 학습자에게 답을 고

르게 한 후 정답인지 오답인지에 대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

공하는 방식을 통해 성인 학습자의 L2 지각도 단기간에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Hazan et al., 2005; 
Iverson & Evans, 2009; Lively et al., 1993). Bradlow et al.(1997)에 

따르면 지각 훈련만으로도 발음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L2 발
음 교육에서 지각 훈련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분야에서 음운에 대한 지각 훈련 연구

는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주로 중국어

권 학습자(Kim, 2010; Lee, 2016; Park, 2011), 일본어권 학습자

(Kim & Kim, 2005; Ryu, 2013), 그리고 영어권 학습자(Yoon, 
2007; Yoon, 2013)를 대상으로 한국어 파열음, 파찰음, 단모음 

등에 대해 지각 훈련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있음을 

검증한 연구가 많고, 기타 주요 언어권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지각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언어권 

국가 중 베트남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법무부의 2022년 출입

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 중 베트

남인은 10.5%로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인(37.8%)에 이에 두 번

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베트남에서 한

국어가 제1외국어로 채택되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육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Jang(2020)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2004년부터 

2020년 9월까지의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83편을 정리하고 성

과와 전망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 장애음 중 

파열음과 파찰음 교육에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마찰음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분절음 교육 관련 연구 목록을 살펴보면 학습자들의 발

음을 분석한 산출 연구가 대부분이고 지각 양상을 살펴본 연구

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주로 초급 또는 고급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급, 중급, 고급 단계

의 베트남 학습자들이 느끼는 한국어 장애음의 지각적 난이도

를 파악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지각 훈련을 통해 개선될 수 있

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 학습자가 한국어 

발음 습득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

색해 보고자 한다.
한편 베트남에는 크게 북부, 중부, 남부 방언이 존재하며 이

들은 음운, 어휘, 성조 등에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차이를 보인

다. 표준 베트남어(standard Vietnamese)는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 방언에 다른 지역 방언들의 주요 특징을 통합하여 만들

어졌다(Phạm & McLeod, 2016). 표준 베트남어의 자음 중 이 연

구의 대상인 장애음(obstruent)만을 표 1에 제시하였다.

구분 양순 순치 치조 권설 경구개 연구개 성문

파열음

무성
무기

(p) t ʈ c k ʔ

유성
무기

b d

무성
유기

th

마찰음
무성 f s ʂ x h
유성 v z ʐ ɣ

표 1. 표준 베트남어의 장애음 체계
Table 1. Obstruent system of standard Vietnamese

베트남어에는 기본적으로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이 있는

데, 치조음은 무성무기 /t/, 유성무기 /d/, 무성유기 /tʰ/의 삼지적 

대립을 보인다. 어두의 /p/는 일부 외래어에서만 사용되며, 남부 

방언에서 [b] 또는 [ʔ]로 발음되기도 한다. 음운 목록에 파찰음

이 존재하지 않으나 북부 하노이의 젊은 층 화자들의 발화에서 

경구개 파열음 /c/가 파찰음 [ʨ]로 발음되고, 초성의 /ʈ/와 /c/가 

병합되는 현상이 관찰된다(Kirby, 2011). Park & Kim(2019)에서

도 베트남 북부 지역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tr(/ʈ/)’ 발음의 권설

성이 사라지면서 ‘ch(/c/)’와의 대립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베트남인 학습자는 한국어 격음을 비

교적 잘 지각하고, 평음과 경음에 대한 정답률은 낮다. 경음을 

평음으로 지각하거나 평음을 격음으로 지각하는 오류를 많이 

보이고, 발음에 있어서도 평음에서 많은 오류를 보인다. 
Lee(2018, 2019)에서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파열음 삼중대립에 대한 지각과 산출 실험을 실시했다. 두 연구

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지각과 산출 면에서 모두 오류가 

적게 나타난 음은 격음이었다. 반면 경음과 평음에 대한 정답률

은 지각과 산출 실험에서 모두 낮게 나타났는데, 경음은 산출보

다 지각 오류가 많고, 평음은 지각보다 산출 오류가 많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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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드러났다. 또한 지각 실험에서는 경음과 평음을 혼동하는 패

턴이 나타났고, 산출 실험에서는 경음과 격음의 혼동 양상이 두

드러졌다. 삼지적 대립을 잘 습득하기 위해서는 학습 초기부터 

평음 범주를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Jang(2019)에서는 베트남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어

두 치조 파열음에 대한 지각 실험을 수행했다. 실험 결과 한국

어 모어 화자는 후행 모음의 f0가 낮으면 VOT 값에 상관없이 대

체로 평음으로 지각하고, 격음과 경음은 VOT 값으로 구분하여 

지각했다. 베트남인 고급 학습자도 VOT와 f0를 지각단서로 활

용하였으나, 한국어 모어 화자가 평음과 격음을 구별할 때 f0만
을 단서로 활용하는 반면 베트남인 학습자는 f0와 함께 VOT도 

활용한다. 따라서 후행 모음의 f0가 낮아도 VOT가 길면 평음으

로 지각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VOT가 길면 f0가 낮아도 격음

으로 지각하며, VOT가 짧을 때는 평음과 경음 사이에 혼동 양

상이 나타난다. Kim(2019)은 지각과 산출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

하여 산출 훈련 전 단계에서의 지각 훈련 여부가 베트남 학습자

의 한국어 어두 폐쇄음 발음과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았다. 산출 훈련 전에 지각 훈련을 받은 실험군과 산출 훈

련만 받은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산출 훈련만으로도 경음과 격

음의 지각과 발음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평음에 대

한 유의미한 향상은 산출 훈련 전에 지각 훈련을 받은 실험군에

서만 나타났고, 삼중대립 구별의 주요 단서인 VOT와 후행 모음

의 F0 사이의 상호작용 또한 실험군이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모

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파열음의 세 가지 발성 유형 대

립을 정확하게 구별하도록 유도하는 데 지각 훈련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한국어 발음 교육 분야에서 지각 훈련을 활용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말소리 지각 양상을 밝히고 

오류를 개선시키는 데 소기의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피험자가 

특정 급수에 한정되었거나 통제집단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경

우가 많아 훈련의 효과를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힘

든 면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초급, 중급, 고급 단계의 학습자

를 골고루 모집하여 각 급수별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

하고, 유의미어를 활용한 다양성 높은 훈련 자료로 지각 훈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지각 실험

2.1. 참여자

총 105명의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국내 대학의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거나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20−30대의 유학생으로, 모집 시 

출신 지역을 하노이, 하이즈엉, 하이퐁, 타이응우옌 등 북부로 

제한하여 방언에 따른 변수를 최소화하였다.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언어 배경과 한국어 학습 경험 등을 조사한 후, 이들을 한

국어 급수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집단으로 나누었다. 초급 학

습자 35명(남 10, 여 25)은 한국어를 배운지 2−6개월 되는 국내 

언어교육원 정규과정 1, 2급반의 학생이거나, 한국 거주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주로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대학생이었다. 대부분은 TOPIK 성적

이 없었고, 3명만이 본인의 TOPIK(I, 200점 만점) 점수가 82점, 
186점, 189점이라고 밝혔다. 중급 학습자 35명(남 8, 여 27)은 언

어교육원 정규과정의 3, 4급반 학생이거나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 대부분 TOPIK(II, 300점 만점) 점수

를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 점수는 158.7점(표준 편차 22)이었다. 
고급 학습자 35명(남 7, 여 28)은 한국어 학습 기간이 2−6년인 

경험자 집단으로,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

학생이다. TOPIK(II) 점수는 평균 220.3점(표준 편차 20.1)로 나

타났다. 지각훈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각 그룹

에서 25명을 실험집단에, 10명을 통제집단에 무작위로 배치하였

다. 학습 수준에 따른 실험 참여자의 정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학습수준 집단 참여자수 (남, 여) 평균나이 (s.d.)

초급
실험 25명(8, 17) 26.1 (4.3)
통제 10명(2, 8) 22.7 (3.7)

중급
실험 25명(6, 19) 26.2 (3.5)
통제 10명(2, 8) 23.5 (4.0)

고급
실험 25명(4, 21) 26.6 (2.8)
통제 10명(3, 7) 24.5 (3.3)

표 2. 참여자 정보
Table 2. Participant information

2.2. 실험 자료

실험은 한국어 어두 장애음 14개(/ᄀ, ᄁ, ᄏ, ᄃ, ᄄ, ᄐ, ᄇ, ᄈ, 
ᄑ, ᄌ, ᄍ, ᄎ, ᄉ, ᄊ/)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각훈련을 위한 훈

련용 자료와 사전/사후 테스트를 위한 시험용 자료를 아래와 같

이 나눠서 준비했다. 

2.2.1. 훈련용 자료

훈련용 자료는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유의미 단어 자료와 이

를 활용한 문장 자료로 구성하였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

상으로 한 기존의 지각 훈련 연구에서는 1−3음절의 무의미 단

어로만 훈련한 경우가 많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고변이 지각 훈

련의 취지에 맞게 유의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자

들이 훈련 중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자극과 목소리에 노출되도

록 하였다.
훈련용 자료는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2017년 국제 통용 한

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어휘 목록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어두 

장애음 중 삼지적 대립을 보이는 항들은 다시 두 음씩 짝지어

(예: /ᄀ-ᄁ-ᄏ/ → /ᄀ-ᄁ/, /ᄀ-ᄏ/, /ᄁ-ᄏ/) 총 13개의 대립쌍을 

만들었고, 각 쌍별로 최소대립쌍을 활용한 단어 자극 3세트(6개 

단어)와 문장 자극 3세트(6개 문장)를 준비했다. 단어 자극과 문

장 자극에서 사용된 단어가 서로 겹치지 않게 하였고, 많은 수

의 최소대립어를 사용하여 최대한 자연스러운 훈련 자료를 구

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훈련용 자료 중 /ᄇ-ᄑ-ᄈ/ 세트의 실

제 구성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훈련에 사용된 자극의 수는 자음 단어 78개(13쌍×6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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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 문장 78개(13쌍×6개 문장)로 총 156개이다. 훈련용 자료의 

녹음에는 서울 출신의 20−40대 한국인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참여하였다. 녹음은 방음 시설이 갖춰진 녹음실에서 Marantz 
PMD661MK2 녹음기와 Shure MX150 마이크를 사용하여 이루

어졌다. 78개의 단어 자극과 78개의 문장 자극을 각각 무작위로 

섞어 리스트를 만든 후 3번씩 읽게 하였고, 그 중 가장 명료하게 

발음된 자료를 선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훈련용 자극의 수

는 총 936개(156개 자극×화자 6명)이다. 

훈련쌍 구분 자극(예)

/ᄇ-ᄑ-ᄈ/

단어
(n=18)

/ᄇ-ᄑ/
보기-포기, 변해요-편해요, 보장-포장
/ᄇ-ᄈ/
부리-뿌리, 벼-뼈, 발리-빨리
/ᄈ-ᄑ/
삐었어요-피었어요, 뼈-펴, 뻘뻘-펄펄

문장
(n=18)

/ᄇ-ᄑ/
- 비자가 나와서 받으러 갈 거야.
- 피자가 나와서 받으러 갈 거야.
- 어느 쪽 발이 아프세요? 
- 어느 쪽 팔이 아프세요?
- 산이 불이 났어요.
- 산에 풀이 났어요.
/ᄇ-ᄈ/
- 이거 누구 방이에요?
- 이거 누구 빵이에요?
- 토요일은 발레하는 날이에요.
- 토요일은 빨래하는 날이에요.
- 김 선생님은 말을 바르게 해요.
- 김 선생님은 말을 빠르게 해요.
/ᄈ-ᄑ/
- 주말에 옷을 빨았어요.
- 주말에 옷을 팔았어요.
- 뿔을 잘랐어요.
- 풀을 잘랐어요.
- 풍선이 뻥 터져서 깜짝 놀랐어.
- 풍선이 펑 터져서 깜짝 놀랐어.

표 3. 지각 훈련에 사용한 단어 및 문장 자극의 예시
Table 3. Samples of word and sentence stimuli used in the training

2.2.2. 사전/사후 테스트용 자료

훈련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훈련용 자료와 겹치지 않는 새로

운 사전(pretest) 및 사후(post-test) 테스트용 자료를 만들었다. /
ᄀ, ᄁ, ᄏ/, /ᄃ, ᄄ, ᄐ/, /ᄇ, ᄈ, ᄑ/, /ᄌ, ᄍ, ᄎ/에 모음 /ᅦ/ 또는 /
ᅢ/를 사용하고 /ᄉ, ᄊ/에는 /ᅡ/ 모음을 사용하여 유의미 단어

로 구성된 쌍들을 만들었다. 한국어 /ᅦ, ᅢ/는 베트남어의 /e/와 

비슷한 음가를 가지고 있어 베트남 학습자들에게 익숙할 것으

로 판단했고, /ᄉ-ᄊ/ 쌍은 /ᅦ, ᅢ/를 붙여서는 유의미어 최소대

립쌍을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ᅡ/를 사용하였다. 사전/사후 

테스트용 자료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시험용 자료 녹음을 위해 훈련용 자료 녹음에 참여하지 않았

던 20−40대 한국인 남자 1명과 여자 2명을 섭외하였다. 총 14
개의 시험용 자료를 무작위로 섞어 녹음 리스트를 만든 후 3번
씩 읽게 하였고, 그 중 가장 명료하게 발음된 것을 골라 총 42개
의 시험용 자료를 생성했다(14개 자극×화자 3명). 녹음에 사용

된 장비와 녹음 환경은 2.2.1의 내용과 동일하다.

구분 자극

어두초성
(n=14)

파열음
개다-깨다-캐다, 데우다-때우다-태우다
베다-빼다-패다

파찰음 재다-째다-채다
마찰음 사리-싸리

표 4. 사전/사후 테스트에 사용한 자극
Table 4. Materials for the pre- and post-tests

2.3. 실험 방법

실험은 학습 관리 시스템인 무들(Moodle)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실

험을 진행한 이유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

기 주도적으로 실험에 참여할 수 있고, 관리자는 학습자의 학습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밀착 관리 및 대

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녹음한 음성 자료들을 가공한 후 사이

트에 탑재하여 실험용 웹페이지를 구축했다. 실험에 앞서 참여

자들에게 연구자가 미리 생성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개별적

으로 부여하고, 그와 함께 실험 절차를 베트남어 및 영어로 상

세하게 설명한 설명문을 화면 캡처와 함께 제공하여 스스로 실

험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실험은 사전 테스트, 
지각 훈련, 사후 테스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실험 그룹에 속

한 학습자들은 모든 과정에 차례로 참여하였고, 통제 그룹에 속

한 학습자들은 지각 훈련 없이 사전 시험과 사후 시험만 참여하

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통해 음성을 듣고 

제시된 보기들 중 답이 무엇인지 고르는 구별 과제(identification 
task)를 수행하였다. 

실험 그룹에 속한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들은 사전 테스트 

다음 날부터 약 2주에 걸쳐 총 5회의 지각 훈련을 수행했다. 각 

훈련은 2개의 과제(자음 단어, 자음 문장)로 구성되었고, 훈련마

다 3명의 화자 목소리가 등장하였다. 단어 과제와 문장 과제는 

각각 78문항(13개 자음쌍×2개의 단어 및 문장×3명의 화자)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실험 그룹에 속한 참여자들은 세션별로 총 

156개의 단어 및 문장 자극에 노출되었다. 학습자가 단어나 문

장을 듣고 답을 고르면 즉각적으로 피드백 메시지가 출력되었

다. 정답인 경우에는 선택한 답 옆에 초록색으로 ü가 표시되면

서 "답이 맞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고, 오답인 경우에는 

선택한 답 옆에 빨간색으로 û가 표시되면서 "답이 틀립니다. 정
답은 (정답)입니다"가 출력되었으며, 피드백이 제공된 이후 정

답 음성이 자동으로 다시 재생되었다. 매 세션에 걸린 시간은 

초급 학습자의 경우 약 40분, 중급/고급 학습자는 20−30분이었

다. 훈련은 개별적으로 하되 1-2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2주 안

에 모두 완료하도록 관리자가 모니터링했고, 5회의 훈련이 모

두 끝난 후 바로 사후 테스트를 진행했다. 통제 그룹에 속한 학

습자들은 사전 테스트로부터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2주가 지난 

시점에 사후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사전/사후 테스트에서는 모든 참여자들이 원어민 화자가 녹

음한 42개의 문항을 듣고 정답을 골랐다. 각각의 퀴즈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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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자극은 무작위로 제시되었고, 각 문항은 한 번씩만 들을 

수 있었으며, 정답 여부에 대한 피드백은 주어지지 않았다. 테
스트에는 약 20분이 소요되었다.

3. 결과 및 논의 

그림 1과 표 5에 베트남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두 초성 자음에 대한 훈련 전과 후의 지각 정확도를 제시하였

다. 모든 그룹에서 실험집단에 속한 학습자들은 사전 테스트에 

비해 사후 테스트에서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초급, 
중급, 고급 실험집단은 사후 테스트에서 각각 14.2%, 17.6%, 
6.2%의 향상도를 보였다. 반면 각 그룹의 통제집단은 사전 및 

사후 테스트에서 거의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 

그룹 구분 사전 사후 향상도

초급
통제 54.6 (11.2) 52.6 (14.8) –2.0
실험 49.0 (12.0) 63.2 (14.5) 14.2

중급
통제 58.0 (15.6) 57.0 (16.1) –1.0
실험 62.7 (14.0) 72.8 (17.6) 17.6

고급
통제 75.4 (17.5) 74.4 (17.8) –1.0
실험 74.5 (11.0) 80.7 (11.8) 6.2

표 5. 그룹별 사전/사후 테스트 평균 점수
Table 5. Average pre- and post-test scores by group

그림 1. 훈련 전과 후의 그룹별 한국어 장애음 지각 점수
Figure 1. Perception scores for Korean obstruents by group in pre-/post-test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두 초성 자음에 대한 지각이 

훈련 후에 의미있게 향상되었는지 통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R 
Core Team(2022)의 ‘lme4’ 패키지에서 ‘glmer’ 함수를 이용하여 

혼합효과 로지스틱 회귀분석(mixed-effects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우선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이 사전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동일한 집단인지 확인하기 위해 학습수준별로 사전 테스

트 결과에 대해 집단(통제, 실험)을 고정효과(fixed effect)로, 피
험자와 자극 단어를 임의효과(random effect)로, 학습자의 응답

(정답: 1, 오답: 0)을 종속변수로 지정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초급의 통제집단과 실험집단(β=–0.236, SE=0.189, z=–1.248, 
p=0.212), 중급의 통제집단과 실험집단(β=0.234, SE=0.270, z=0.866, 

p=0.386), 고급의 통제집단과 실험집단(β=–0.147, SE=0.298, z=–0.493, 
p=0.622) 모두 사전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따라서 훈련 전에는 모든 단계의 통제 및 실헙집단 학습자

들이 비슷한 수준의 지각 정답률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훈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테스트(사전, 사후), 학습수준

(초급, 중급, 고급), 집단(통제, 실험)을 고정효과로, 피험자와 자

극단어를 임의효과로, 학습자의 응답을 종속변수로 지정했다. 
분석 결과 초급 학습자에 비해 중급과 고급 학습자의 점수가 유

의미하게 높았고[각각 (β=0.493, SE=0.173, z=2.849, p<0.001), (β
=1.163, SE=0.174, z=6.682, p<0.001)],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

단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0.560, 
SE=0.162, z=3.444, p<0.001). 또한 테스트와 집단 사이의 상호작

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β=0.608, SE=0.083, z=7.339, 
p<0.001), 이는 훈련 후 실험집단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

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검정 결과 훈련을 받지 않은 초급, 중
급, 고급의 통제집단의 경우 초급(β=−0.089, SE=0.113, z=–0.792, 
p=0.99), 중급(β=–0.048, SE=0.116, z=–0.415, p=1.00), 고급(β=–0.064, 
SE=0.134, z=–0.474, p=1.00)의 결과를 보여 사전 테스트와 사후 

테스트 응답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실험집단은 초급(β=0.643, SE=0.073, z=8.824, p<0.001), 중
급(β=0.538, SE=0.078, z=6.860, p<0.001), 고급(β=0.397, SE=0.086, 
z=4.622, p<0.001)의 결과를 보여 훈련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사전 사후 향상 z-value p-value

파열

평음
/ᄀ/ 44.8 51.3 6.5 0.974 .33
/ᄃ/ 23.2 39.2 16 3.031 .002**

/ᄇ/ 58.3 65.6   7.3 1.190 .23

경음
/ᄁ/ 42.4 66.5 24.1 3.988 <.001***

/ᄄ/ 44.7 74.4 29.7 4.894 <.001***

/ᄈ/ 50.4 68.8 18.4 3.165 .0016**

격음
/ᄏ/ 65.6 75.2   9.6 1.756 .07
/ᄐ/ 68 88 20 4.039 <.001***

/ᄑ/ 59.3 64   4.7 0.821 .41

파찰
평음 /ᄌ/ 35.2 50.4 15.2 2.530 .011*

경음 /ᄍ/ 36 56.8 20.8 3.395 .0007***

격음 /ᄎ/ 55.2 61.6   6.4 1.035 .30

마찰
평음 /ᄉ/ 51.2 57.6   6.4 0.965 .33
경음 /ᄊ/ 51.2 65.6 14.4 2.411 .016*

*p<.05, **p<.01, ***p<.001.

표 6. 베트남인 초급 실험집단의 장애음 지각 정확도와 향상도(%)
Table 6. Perceptual accuracy and improvement (%) for Korean obstruents 

in Vietnamese beginner 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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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사후 향상 z-value p-value

파열

평음
/ᄀ/ 53.5 66.4 12.9 2.162 .03*

/ᄃ/ 48 60.8 12.8 2.214 .027*

/ᄇ/ 60.8 77.5 16.7 3.363 <.001***

경음
/ᄁ/ 60.7 77.6 16.9 3.256 .0011**

/ᄄ/ 72.8 77.6   4.8 1.007 .31
/ᄈ/ 67.2 73.7   6.5 1.177 .24

격음
/ᄏ/ 68.8 80 11.2 2.245 .025*

/ᄐ/ 88 90.4   2.4 0.702 .48
/ᄑ/ 67.2 78.4 11.2 2.235 .025*

파찰
평음 /ᄌ/ 42.4 58.4 16 2.732 .006**

경음 /ᄍ/ 48.8 64 15.2 2.623 .009**

격음 /ᄎ/ 56.8 73.6 16.8 2.816 .005**

마찰
평음 /ᄉ/ 66.4 64.8 –1.6 –0.278 .78
경음 /ᄊ/ 76 76.8   0.8 0.161 .87

*p<.05, **p<.01, ***p<.001.

표 7. 베트남인 중급 실험집단의 장애음 지각 정확도와 향상도(%)
Table 7. Perceptual accuracy and improvement (%) for Korean obstruents 

in Vietnamese intermediate experimental group

　 사전 사후 향상 z-value p-value

파열

평음
/ᄀ/ 67.2 75.2 8 1.476 .14
/ᄃ/ 57.5 70.4 12.9 2.515 .012*

/ᄇ/ 75.2 87.2 12 2.402 .016*

경음
/ᄁ/ 84 90.4   6.4 –0.542 .59
/ᄄ/ 80 86.4   6.4 1.649 .10
/ᄈ/ 83.9 81.6 –2.3 –0.542 .59

격음
/ᄏ/ 82.4 94.5 12.1 1.371 .17
/ᄐ/ 80.8 88.8 8 1.871 .06
/ᄑ/ 79.2 85.6   6.4 1.371 .17

파찰
평음 /ᄌ/ 54.3 64.8 10.5 1.733 .08
경음 /ᄍ/ 70.4 75.2   4.8 0.940 .35
격음 /ᄎ/ 80.9 81.6   0.7 0.172 .86

마찰
평음 /ᄉ/ 64.1 65.6   1.5 0.271 .79
경음 /ᄊ/ 83.2 83.2 0 0.000 1.0

*p<.05, **p<.01, ***p<.001.

표 8. 베트남인 고급 실험집단의 장애음 지각 정확도와 향상도(%)
Table 8. Perceptual accuracy and improvement (%) for Korean obstruents 

in Vietnamese advanced experimental group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급 실험집단의 학습자들은 사전 테

스트에서 한국어 장애음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

였다. 파열음부터 살펴보면 발성 유형별로 평음, 경음, 격음에 

대한 평균 정답률이 각각 42.1%, 45.8%, 64.3%로 나타났는데, 
이는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들이 격음을 상대적으로 더 잘 지각

하고 평음과 경음은 어려워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조음 위치별로는 양순음에 대한 정답률이 평균 56%
였고, 연구개음은 50.9%, 그리고 치조음은 45.3%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기록했다. 특히 치조 평음 /ᄃ/에 대한 사전 정답률은 

23.2%로 전체 자음 중 가장 낮았는데, /ᄐ/로 응답한 비율이 

56.8%, /ᄄ/로 응답한 비율이 20%로 나타나 학습자들이 /ᄃ/에 

대한 지각적 범주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급 학습자들은 대체로 평음을 격음으로, 경음을 평음으로 지

각하는 경향을 보였고, 격음은 평음으로 지각하는 비율과 경음

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베트남어의 파열음은 조음 위치

에 따라 다른 대립 양상을 보인다. 치조에서는 기식성과 유성성

에 따라 무성무기음, 무성유기음, 유성음의 삼중대립을 보이고, 
양순에서는 주로 유성음만, 연구개에서는 무성음만 나타난다. 
반면 한국어 파열음 체계는 세 조음 위치에서 평음, 경음, 격음

의 삼중대립이 모두 무성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점이 언어 유형

론적으로 독특하며, 이를 잘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식성(VOT)과 

후행 모음의 음높이(f0)를 모두 음향 단서로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Han & Weitzman, 1970; Kang & Guion, 2008). Jang(2019)에
따르면 한국어 모어 화자는 짧은 VOT로 경음을 구분하고 낮은 

f0로 평음을 구분하는 반면, 베트남 학습자들은 f0 단서를 제한

적으로만 활용하고 VOT로 평음과 격음, 평음과 경음을 구분하

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모어 전이 현상으로, 성조언어

인 베트남어에서 음높이가 이미 성조를 구별하는 기능을 수행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한국어 분절음을 구별할 때 f0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Jang, 2019). 치조 파열

음은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모두 삼중대립이 존재하지만 두 

언어에서 변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베트남 학습자가 지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어 평음과 격음, 평
음과 경음 쌍을 훈련시킬 때 베트남 학습자들이 f0 단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파찰음 /ᄌ, ᄍ, ᄎ/는 베트남어에 음운론적으로는 존재

하지 않는 소리이지만, 권설 파열음 /ʈ/와 경구개 파열음 /c/의 발

음이 변화하면서 유사한 음가를 가진 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rby, 2011). Park & Kim(2019)에 따르면 한국어 

학습 경험이 없는 베트남인은 한국어 어두 초성 /ᄌ/는 베트남

어 /c/로, /ᄍ/는 /ʈ/로, /ᄎ/도 /ʈ/로 동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ᄍ/와 

/ᄎ/가 모어에서 하나의 범주에 동화되므로 PAM의 SC(single 
catetory)에 해당하여 구분이 어렵고, /ᄌ-ᄍ/, /ᄌ-ᄎ/는 CG 
(category goodness)에 해당하여 구분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다. 그러나 Kirby(2011)에 따르면 초성에서 /ʈ/와 /c/가 

병합되는 현상이 관찰되기 때문에 지각적 대응 관계를 예측하

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전 테스트에서 초급 실험집단의 학습

자는 한국어 파찰음에 대해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평음 /ᄌ/를 /
ᄌ/라고 맞게 응답한 비율은 35.2%에 그쳤고, /ᄎ/로 응답한 비

율은 41.6%, /ᄍ/로 응답한 비율은 23.2%로 나타났다. 경음 /ᄍ/ 
역시 /ᄌ/로 응답한 비율이 34.4%, /ᄎ/로 응답한 비율이 29.6%에 

달해 한국어 파찰음에 대한 지각 난이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격음 /ᄎ/는 /ᄍ/와 혼동되는 모습을 보였다. 마찰음 /ᄉ/와 /
ᄊ/에 대한 사전 정답률은 각각 51.2%으로 나타났다.

훈련 후에는 초급 학습자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파열음

과 파찰음의 경음 계열 /ᄁ, ᄄ, ᄈ, ᄍ/에 대한 지각이 평균 

23.3% 개선되었고, 각 음에 대한 지각적 향상이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전 테스트에서 경음은 평음

과 크게 혼동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들

은 후행 모음의 f0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VOT에 주로 의존하여 

경음과 평음을 구분하려 하기 때문에 VOT가 짧으면 경음과 평

음 사이에 극심한 혼동을 겪었다. 훈련 후에 경음을 평음으로 

오지각하는 비율이 크게 줄었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지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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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f0 단서를 활용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얻었음을 시사한

다. 이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특정 단

서가 강화되거나 억제된 환경에서 지각적 습득이 일어나는 양

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Kondaurova & Francis, 2010). /ᄐ/에 대

한 지각은 20%가 개선되어 사후 테스트에서 88%의 정답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중급 학습자의 사전 테스트 점수와 비슷한 수

준이다. 초급 단계에서도 5회의 짧은 훈련만으로 지각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사전 점수가 매우 낮았던 /ᄃ/
와 /ᄌ/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지각적 개선이 있었지만, 사후 점

수가 여전히 낮아 더욱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급 실험집단의 학습자들은 사전 테스트에서 파열음의 평

음, 경음, 격음에 대해 각각 54.1%, 66.9%, 74.7%의 정답률을 보

여주었다(표 7 참고). 초급에서 중급으로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각이 10%−20% 정도 개선되는 부분이 있지

만, 중급까지도 평파열음과 파찰음 삼중대립에 대한 정답률이 

50% 내외로 낮게 나타나 훈련의 필요성이 보인다. 지각 훈련 후 

평파열음 /ᄀ, ᄃ, ᄇ/에 대한 지각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고(평
균 14.1%), 파찰음 /ᄌ, ᄍ, ᄎ/에 대한 정답률도 평균 16%의 유

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이외에도 /ᄁ/(16.9%), /ᄏ/(11.2%), /ᄑ
/(11.2%)에서 유의미한 훈련 효과가 관찰되었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고급 학습자들은 훈련 전에도 파열음 

경음과 격음을 80% 이상의 확률로 바르게 지각한다. 훈련 후에

는 정답률이 올라가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은 아

닌 것으로 보인다. 사전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고급 단계까지 

지각 범주 형성이 잘 되지 않는 계열은 평음 계열의 파열음 /ᄀ, 
ᄃ/과 파찰음 /ᄌ/ 그리고 마찰음 /ᄉ/이다. 이 네 음은 고급 학습

자 집단에서도 평균 50%−60%대의 정답률을 보여 한국어 숙달

도가 증가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습득되기 힘든 음임을 알 수 있

다. 그래서 지각 훈련 후 평파열음 /ᄃ, ᄇ/에 대한 지각이 유의미

하게 개선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지만 /ᄀ, ᄌ/에 대한 지각 정확도가 향상된 것 또한 개선

의 여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고급 단계에서는 평음 계열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한편 지각 훈련의 효과가 가장 떨어지는 쌍은 마찰음 /ᄉ-ᄊ/

으로 드러났다. 경음 /ᄊ/는 초급 단계에서 유의미한 훈련 효과

가 나타났지만, 중급을 거쳐 고급 단계로 가면서 자연스러운 지

각 개선이 이루어질 뿐 훈련에 따른 변화는 없었다. 평음 /ᄉ/의 

경우 초급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 비슷한 지각 양상을 보이고 

훈련 효과도 관찰되지 않았다. Trần(2019)에서 IPA 기호 공유 여

부, 비경험자의 한국어 음운 지각 양상, 유사도 점수 등을 기준

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 자음의 유사성을 살펴봤을 때 어두 초

성 위치에서 한국어 /ᄉ/와 /ᄊ/는 모두 베트남어 /s/로 지각되었

다. /ᄉ/와 /ᄊ/ 중 어느 한 쪽의 동화 양상이 압도적이지 않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ᄉ-ᄊ/는 PAM의 관점에서 변별이 아주 어

려운 SC, 또는 변별이 어렵거나 보통인 CG 범주에 속한다고 추

정해볼 수 있다. 한국어 어두 치조 마찰음의 발성유형을 구별하

는데 있어 /ᄉ/의 마찰소음 뒤에 오는 기식구간이 매우 강력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는데(Cho et al., 2002; Holliday, 

2012),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기식(aspiration)이 아닌 유성성

(voicing)을 단서로 /ᄉ/와 /ᄊ/를 모두 모어의 무성음 /s/에 대응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ang(2022)에 따르면 이러한 오류는 

산출에서도 드러나는데, 베트남인 학습자가 (후행모음이 /ᅡ/인 

환경에서) /ᄉ/와 /ᄊ/를 발음했을 때 마찰구간과 기식구간의 평

균 길이 차이가 한국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작고 길이 분포가 겹

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두 음이 잘 구별되지 않는다. 이렇게 베트

남인 학습자는 숙달도에 상관없이 한국어 /ᄉ/와 /ᄊ/의 지각과 산

출을 모두 어려워한다. 고급 실험집단에서도 사후 지각 정확도가 

6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아 5회의 지각훈련만으로는 /ᄉ/에 

대한 지각적 민감도를 개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ᄉ-ᄊ/ 쌍을 구분하는 데 결정적인 지각 단서에 선택

적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훈련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이 연구는 베트남인 성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두 초성 장애

음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살펴보고, 모어로부터 비롯된 지각 오

류가 집중적인 듣기 훈련 세션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지를 밝히

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5회의 훈련 

이후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잘 구분하지 못했던 자음에 대한 지

각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고, 초급뿐만 아니라 고급 단계의 학

습자들도 훈련의 효과를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베트

남인 학습자의 지각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수준별로 어려워하

는 한국어 자음에 대해 변별적 지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훈련

을 설계한다면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발음 

교육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발음 교육에 

학습 단계별, 학습자 개인별로 적절한 지각 훈련이 병행된다면 

더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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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자음 지각 훈련 연구*

황 효 성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국문초록

이 연구는 베트남인 성인 학습자들이 학습 단계별로 한국어 어두 초성 장애음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밝히고, 지각 

훈련을 통해 오류가 교정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인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 

105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초성 장애음에 대한 지각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 자료는 원어민 음성으로 녹음한 자연 

자극으로 한국어의 최소대립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실험 집단에 속한 학습자들은 약 2주간에 걸

쳐 20−40분의 자기주도적 지각 훈련을 5회 수행했고, 통제 집단에 속한 학습자들은 사전 테스트와 사후 테스트에

만 참여하였다. 실험 결과 훈련 전에 잘 구분되지 않았던 음들에 대한 지각이 많이 개선되었고, 초급뿐만 아니라 고

급 집단의 학습자들도 끝까지 교정이 잘 되지 않았던 음에 대한 효과를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대규모의 지각 훈련

을 통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서로 다른 음을 구별하는 적절한 음향 단서를 학습하는 데 지각 훈련이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지각훈련, 제2언어 음성습득, 한국어 장애음,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


